
지스트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청각장애인 위한 

박물관 한국수어 서비스 시행 
- 장애인 문화장벽 낮춰 보편적 서비스 제공 위한 기술 개발 

      ▲국립광주박물관 1층 아시아도자문화실 수어 번역 시범서비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한국문화기술연구소(소장 전문구)는 국립광주

박물관(관장 이수미) 1층 아시아도자문화실에서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박물관 해설문 한국수어 번역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본 연구소는 주요 문화기반시설의 전시해설(오디오가이드)과 안내방송을 문자(자막) 

및 한국수어 애니메이션 변환 기술 개발을 위한 문화기술연구개발(기간: 2020년 4

월 ~ 2022년 12월)에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문화기술연구소는 국립광주박물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AI 기반 문화기반 시설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에 필요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청각장애인에게 제공할 수어번역을 위한 문화기반 시설의 수어DB 구축과 지스트 

한국문화기술연구소가 개발한 3D 모션 교정 기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수어 모션 데

이터 수집 및 구현에 성공했으며, 이 결과물을 시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였다. 



            

          ▲ 박물관 한국수어 번역 어플리케이션 화면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전문구 소장은 “이번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시범 서비

스는 청각장애인들이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보편

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목적”이라면서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통

해 누구나 소외됨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스트 한국문화기술연구소는 문체부 문화기술 연구개발 정책지정과제를 비

롯한 문화유산 활용 실감콘텐츠, AI 기반 예술융복합 창작, 미디어파사드 매핑기술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문화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문화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